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평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ㅇ 사업 유형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

ㅇ 회의일시

  - (1차) 2022.5.16.(월) 14:00~15:00

  - (2차) 2022.5.23.(월) 14:00~17:00

ㅇ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22년도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단체(작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공연계의 해외사업이 위축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리두기 해제 등 공연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들로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연여건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외를 목표로 하는 공연사업도 해당 나라의 상황에 따라 

긴장을 늦출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해외시장을 타진하고 있는 단체들의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현실에 해외유통의 주된 파트너인 중국과 대만, 일본 공연계 

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단 7건 만이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 1건은 

심의기간 도중 해외 파트너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원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심의위원 모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단체들에게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작품의 예술성 및 해외시장 경쟁력(30%), 해외진출 전략의 충실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심의 

기준으로 하여,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등 제반상황과 작품성을 상세히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총 3건의 지원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번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사업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자 하였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공연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확실성 또한 이번 심의의 큰 결정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뷰 심의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성실히 임해주신 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작뮤지컬의 초기 해외유통은 보통 초청공연의 형태였으나 현재는 라이센스 수출, 공동제작, 

K-Pop스타를 매개로한 로컬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 방식을 통해 창작뮤지컬의 해외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모가 단순히 어려운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해외공연개최를 위하여 사업적 리스크를 낮추고 공연 본질에 집중하여 제작하실 수 있도록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작뮤지컬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확장하고 계신 여러 단체의 

헌신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2022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심의위원 일동


